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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보는 요령-삼신의 원리 (2) 6

▶한줄요약

2500년 전통의 불교미술을 가로지르는 핵심적 조형원리는 삼신의 원리이

다. 바탕자리(법신)에서 장엄에너지(보신)가 일어나고 이것이 삼라만상(응신)

을 꽃 피우는 것이다. 무엇이 존재하려면, 먼저 바탕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탕을 보는 게 불교미술 핵심원리 
지난 연재에서 ‘존재의 바탕(법신)과 그것의 

예술적 표현’에 대해 언급했다. ‘바탕 의식’의 특

성은 ‘여여(如如)하다’ ‘고요하다’ ‘순수하다’ 

‘청정하다’ ‘반응하지 않는다’ ‘부동(不動)이

다’라고 정리한 바 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한) 바

탕 의식에 대한 눈 뜸으로 인해, 고통의 개체의식

(자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

는 원리를 논했다. 

이러한 바탕 의식을 ‘법신’이라 하고, 대승불

교의 불신관 또는 우주관은 법신에서 시작한다. 

법신에서 보신이 일어나고, 보신에서 응신이 일

어나는 ‘법신→보신→응신’의 ‘삼신(三身)의 원

리.’ 이것이 존재의 원리이자, 불교미술의 원리라

고 지난 연재에 소개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법신

은 ‘일원상’으로 표현되고, 보신은 ‘연꽃’으로, 

응신은 중생의 눈에 보이는 ‘붓다’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반응하지 않는 부동의 자리라

는 법신에서, 어떻게 보신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반응하지 않기에, 오염될 수 

없는 청정한 자리!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

(〈8천송반야경〉)”는, 그리고 “모양이나 소리로는 

찾을 수 없다(〈금강경〉)”는 자리. 색도 모양도 소

리도 없는 부동의 자리에서, 어떻게 색과 모양과 

소리의 보신이 나오는가. 이는 모순이 아닌가. 

보신=자비, 중생을 살피는 마음

필자는 한때 수행처의 법사님들에게 “바탕 자

리(법신)에서 보신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십니까”

라며 물으며 다닌 적이 있다. ‘반응 없는 그 자리’

와 도무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붓다처럼 반야바라밀다

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

다. 반야바라밀다! 즉, ‘궁극의 깨달음(지혜의 완

성)’의 경지가 되지 않고서야 모를 일이다. 또 (세

세생생 닦아) 그 경지가 설사 된다 해도, 그 경지

에서 ‘중생을 돌아볼 마음(자비)’이 생길지 안 생

길지도 모를 일이다. 

‘법신에서 어떻게 보신이 나오는가’라는 화두

를 이해하기 위해, 붓다 득도 당시의 생생한 체험 

속으로 들어 가 보자.(지면 관계상, 논지에 필요

한 직접적인 부분 이외의 내용은 요약 제시하였

다.) 붓다는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더 이상 위

가 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체득한 후, 숙명통이 

나서 자신의 윤회를 본다. 백 천 만 번의 태어나고 

죽음의 무한 반복을 목격한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타 중생의 윤회도 목격한다. “나고(生) 

죽음을 한량없이 한/ 저 일체 중생 무리들은/ 일

찍이 모두 친족이었거늘/ 그리하여 곧 대비심(大

悲心)을 일으켰네.”(〈불소행찬(佛所行讚)〉 ‘아유

삼보리품(阿惟三菩提品)’ 중)  

여기서 핵심은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중

생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것을 ‘크나큰 자비심(대비심)’이라고 한다. 만약, 

득도의 안락함(法悅)에 자신만 스스로 머물렀다

면 소승에 그쳤겠지만, 여기서 자비심을 일으킴

으로써 대승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오랫동안의 소원 이루었거니/ ‘나’ 없는 법에 

편안히 머무르리/ 그러나 부처눈〔불안佛眼〕으

로 중생을 관찰하고/ 가엾이 여기는 지극한 마

음 내어/ 그들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였거니 (중

략) 차라리 부지런한 방편 버리고/ 잠자코 편안

히 있고자 하였으나/ 돌아보아 본래의 서원을 

생각하고/ 설법할 마음 다시 생기었나니.” 

붓다는 열반을 증득한 기쁨과 편안함을 토로하

는 동시에, 그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었으나 (아

직 열반을 모르는) ‘중생들이 지극히 가엾어서’ 

머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그 때 ‘본래의 서

원’이 상기됐는데, 그것은 ‘고통 속의 중생을 제

도한다’는 것이었다.   

법신의 두 얼굴, 자수용신＋타수용신

여기서 법신은 두 가지 면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궁극의 ‘깨달음 그 자체’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비롯되는 ‘자비심’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깨달음의 몸체를 ‘수용신(受用身)’

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엇을 수용한다는 말인가? 

수용의 대상에 따라 수용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자내증(自內證)에 머물며 스스로를 즐

기는 자수용신(自受用身)이다. 둘째는 내가 아니

라 타인에게 이것을 수용하게 시키는 타수용신

(他受用身)이다. 여기서 타인은 보살을 말한다. 

보살을 교화시키는 몸체를 타수용신이라 한다. 

보살을 교화하는 부처는 설법하는 부처이다. 하

지만, 자수용신은 설법하지 않는다. 여기서 ‘비로

자나’와 ‘노사나’로 나뉘게 된다.

양자는 결국 하나이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

다. 자칫 하나는 무위(無爲)이고 또 하나는 유위

(有爲)여서, 상반되는 듯하지만, 자수용신 안에 이

미 자타불이(自他不二)의 성품이 내재 되어 있기

에, 이러한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자수용신을 법신 비로자나, 타수용신을 보신 노사

나라고 한다. 보신에서는 무수한 화신이 나와 중생

교화에 응한다. 중생의 구제는 (깨달음의 세계와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설법의 교화로 가

능하기에, 보신불은 설법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대승경전을 대표하는 〈화엄경〉과 〈법화경〉은 

모두 보신의 장엄을 말하고 있다. 방대한 〈화엄

경〉은 보신 노사나를 묘사하기 위해 참으로 놀

라울 만큼 많은 형용사가 동원되고 있다.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이토록 다채롭고 장대한 

문장들이 무려 60권(〈60화엄〉) 또는 80권(〈80화

엄〉)의 분량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고 말할 수 있겠다. 

중중무진의 장엄 에너지를 중중무신의 언어로 

기술하고 있다. ‘화엄(華嚴)’이라는 경전의 제명

에서도 알 수 있듯, 〈화엄경〉은 ‘부처의 연꽃(佛

華)이 온 세상을 장엄(莊嚴)한다’는 내용이다. 그

래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연화장세계

(蓮華藏世界)’라고 한다. 

바탕을 먼저 볼 것!

〈법화경〉의 ‘법화(法華)’라는 제명의 뜻도 마

찬가지이다. 법화란 ‘부처의 연꽃’ 또는 ‘진리의 

연꽃’이란 뜻이다. 진리의 연꽃을 피워 중생을 제

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초기 대승경전이 온

통 보신에 대해 역설하고 있듯이, 불교미술 역시 

온통 찬란한 보신의 표현으로 충만하다. 법당의 

다채로운 장식들, 천정을 가득 메우는 단청 속 그

림들, 알 듯 모를 듯 춤추는 문양들, 부처와 보살

의 화려한 광배·보관·천의 등등. 모두 보신의 

장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500년 전통의 불교미술을 가로지르는 핵심적 

조형원리는 삼신의 원리이다. 바탕자리(법신)에

서 장엄에너지(보신)가 일어나고 이것이 삼라만

상(응신)을 꽃 피우는 것이다. 무엇이 존재하려

면, 먼저 바탕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탕을 먼저 

보는 것’이 불교미술을 보는(또는 나를 보는, 존

재를 보는) 요령이다. 비유하자면, 영화를 볼 때, 

영상만 쫓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보는 것이다. 예

를 들자면, 법당이 존재하려면 먼저 허공이 있어

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허

공(법신)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다음으로, 법

당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스

님과 신도의 발원·기도·시주·공양, 그리고 건

축을 위한 숫한 재료와 장기간의 노동 등등. 이러

한 에너지의 조화는 ‘보신’에 해당된다. 그 결과

로서 눈에 보이는 법당 ‘응신’이 완성된다. 

불화를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면 

된다. 우리의 눈은 화폭 안에 존상들을 쫓기에 바

쁘다. 하지만, 화폭이라는 바탕 그 자체를 먼저 알

아야 비로소 불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불화 또는 

사경의 바탕은 항상 법신 자리로 설정되기에 감

색(紺色) 또는 자색(紫色)으로 칠해진다. 감색과 

자색은 깨달음의 색깔인데, ‘깨달음의 색깔’에 

대해서는 추후 연재에서 설명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불교미술 가로지르는 원리 ‘삼신’

삼신, 일원상-연꽃-붓다로 나타나

〈화엄경〉 등 보신의 장엄 구현해

화폭 자체 알아야 불화가 보인다

그림① ‘소용돌이의 에너지’로 표현된 ‘보신’의 모습. 산치대탑(제1탑), 동쪽 탑문
의 조형, 인도

그림②  허공(법신)의  바탕에서 소용돌이의 장엄 에너지(보신)이 돌아가고, 거기
에서 삼라만상(응신)이 피어난다. 

그림③  꽃과 나무, 새와 동물, 그리고 사람 등이 생성된다. 온갖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삼신의 조형원리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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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東 先生任 傑作品. 安靜과 繁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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